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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사과 꽃눈 분화율 낮아 가지치기 전 확인 필수
- 눈 채취 후 꽃눈 비율 60% 이하일 땐 열매가지 많이 남겨야 -

 농촌진흥청(청장 조재호)은 올해 사과 주 생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

결과, 평년보다 분화율이 낮고 관측지점 사이의 편차가 커 가지치기 전 

반드시 과수원의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.

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는 눈, 즉 꽃눈이 형성된 

비율로 가지치기 작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. 

 

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지 

않고 열매양이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진다. 반면, 꽃눈 분화율이 높을 

때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자라는(생장) 데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

열매를 솎는 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.

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과 경남, 전북, 

충북의 사과 주 생산지 6곳, 9농가*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, 

‘홍로’의 꽃눈 분화율은 64%로 평년보다 4.0% 낮았고, ‘후지’의 꽃눈 분화

율은 56%로 평년보다 5.2% 낮게 나타났다**.

 * 경북 군위·영주․청송, 경남 거창, 전북 장수, 충북 충주

** 평년(2013∼2022, 10년) 꽃눈 분화율: 홍로 68%, 후지 61%

 

 다만, 과수원마다 ‘홍로’는 낮게는 40%에서 높게는 81%, ‘후지’는 낮게는 

34%에서 높게는 80%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

가지치기 전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.



 꽃눈 분화율은 생장이 중간 정도인 나무를 선택한 뒤, 동서남북 방향에서 

성인 눈높이에 있는 열매가지(결과모지) 눈을 

50∼100개 정도 채취해 확인한다. 가지에 

부착된 눈을 떼 내 날카로운 칼로 세로로 

이등분한 후 확대경을 이용해 꽃눈인지 잎

눈인지를 보면 된다.

 꽃눈 분화율이 60% 이하라면 열매가지를 많이 남기고, 60∼65% 정도일 

때는 평년처럼 가지치기한다. 65% 이상이면 평년보다 가지치기를 많이 해 

불필요한 꽃눈을 제거하면 된다.

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“한 해 사과 

과수원 관리의 첫걸음인 겨울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야만 품질 좋은 사과를 

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.”라며 “반드시 과수원 꽃눈 분화율을 확인한 

뒤 가지치기에 나서 달라.”라고 강조했다.

붙임. 사과 주산지 꽃눈 분화율 조사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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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1> 꽃눈과 잎눈 구별 모습  
○ 눈 절단면이 꽃눈(왼쪽)인지, 잎눈인지 확인하면 됨

 꽃눈 잎눈

□ 꽃눈분화율 조사 결과
○ <표1> 홍로

구분 평균
관측지점

A B C D E F

2023년 64 56 40 81 73 60 75

2022년 73 78 73 67 80 62 78

평년 68 64 70 65 63 73 72

전년대비(%) -12.1 -28.2 -45.2 20.9 -8.8 -3.2 -3.8

평년대비(%) -5.6 -12.5 -42.9 24.6 15.9 -17.8 4.2

○ <표2> 후지

구분 평균
관측지점

A B C D E F

2023년 56 35 34 71 65 50 80

2022년 59 65 60 62 63 34 72

평년 61 58 63 56 67 64 62

전년대비(%) -5.9 -46.2 -43.3 14.5 3.2 47.1 11.1

평년대비(%) -8.5 -39.7 -46.0 26.8 -3.0 -21.9 29.0

   * 평년 2013.∼2022, C,D,E 지점은 2농가


